
공기조화의 자동제어(1) 

 

1. 개요 

공기조화(空氣調和)란 어떤 장소의 공기의 상태 즉, 온도, 습도, 청정도 및 

기류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적당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실내를 쾌적하

게 하는 냉난방과 공장의 생산공정의 온, 습도를 유지하여 생산품의 품질을 

일정히 유지할 수 있는 산업용 공조(空調)가 있다. 여기서는 자동제어의 기초

설명을 위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냉난방의 온도제어를 예로서 설명하

도록 한다. 냉난방에 의해서 실내 온도를 일정히 유지하려면, 예를 들어 냉

방의 경우에는 실내와 외기와의 온도차 때문에 들어오는 열, 햇빛 때문에 받

는 열, 실내전등과 인간으로부터 발생되는 열 등의 냉각부하가 있으므로 이 

열량을 냉풍을 불어 냉각시켜야 된다. 그러나 외기의 온도는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또 해가 났을 때와 안났을 때도 큰 차이가 있다. 이

에 따라서 냉각부하(冷却負荷)는 변화하지만 냉방장치로서는 최대부하(最大

負荷) 또는 그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것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대체로 그 전

부하(全負荷)로 운전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것을 전부하로 계속 운전하는 경

우에는 실내는 곧 과냉각이 되어 그속의 인간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며 생산

공정에 냉방을 할 경우 생산물이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

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냉방장치의 능력을 부하에 따

라 제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절을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항온을 

유지해야 하는 방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게 되고 작업이 까다

롭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제어장치를 적용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설계되는 빌딩이 거의 대규모이며 이와 같이 큰 빌딩을 수동으

로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눈으로 확인하여 



신속히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하에 다른 경제적인 

운전을 하려면 자동조절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동측(東側)과 서측(西側)을 생각할 때 동측에는 아침 일

사량이 많아 부하가 커지며 오후에는 일사량이 대단히 적어지게 된다. 그렇

지만 서측에는 아침에 일사량을 거의 받지 못하지만 오후부터는 강한 햇빛

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하가 커지게 된다. 이 경우 동측과 서측과를 구

분하여 부하에 따른 조절을 하면 양측 부하 모두의 최대치의 합계보다도 작

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설비비, 운전

비 모두 경제적으로 된다. 

이상과 같이 적당한 자동조절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정확 신속한 온도저잘

이 가능해졌으며 준전비가 절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비비가 싸지기 때문

에 최근의 냉난방 설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전부 자동제어장치

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조절은 어떠한 기구로 행하는가를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실내온도를 일정히 하기 위해서는 그 실내 온

도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은온도계

와 같이 액주(液柱)가 팽창하는 것, 바이메탈고 같이 두개의 금속이 팽창하는 

차에 의해 굴곡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니켈(Ni), 구리(Cu)등과 같이 전기저

항이 변화되는 거 등이 있다. 다음에 이 온도가 목적하는 온도로 되어 있는

가, 그것과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는 수은온도계의 

액주와 바이메탈의 구부러진 위치가 목적하는 온도값에 도달되었는가, 어떤

가, 니켈과 구리 저항이 목적하는 온도의 저항값으로 되었는가를 비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 장치로 비교하여 실온이 목적하는 온도와 차이가 

있었다면 다시 정정작용을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정정작용은 증기 E는 물용 

밸브를 개폐하기로 하며 댐퍼 또는 에어컨의 콤프레서를 개폐하여 행한다. 



이러한 조작은 밸브 또는 댐퍼에 모터 또는 다이아프램(diaphram, 膈膜)을 붙

여서 전기적 또는 공기압식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이것에 전류 또는 공기

압을 실온과 목적하는 온도와의 차에 따라서 변화시켜 주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 정정작용에 의해서 실온은 변화하고, 검출온도와 목적하는 온도

와의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게 된다. 이상의 장치와 같이 자동조절이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한 개의 고리(loop) 즉, 귀환동작(歸還動

作)(feed back)을 자동제어라 말한다. 상기(上記)의 실온과 같이 제어릐 대상으

로 되는 양을 제어량, 실온의 목표치와 같이 제어의 목적으로 되는 값을 목

표치, 수은온도계, 바이메탈, 측온저항체(測溫低抗體)와 같이 온도(제어량)를 

검출하는 부분은 검출단(檢出端), 검출된 온도와 목적하는 온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으로 변환하는 부분과 검출단을 총칭하여 검출부, 목표치와 

검출치를 비교하여 그 편차에 따라서 조작신호를 내는 부분을 조절부(調節

部), 증기, 물 또는 공기의 유량(流量)과 같이 실온(제어량)을 변화시키는 양

을 조작량, 조작량을 변화시키는 밸브, 댐퍼 등을 조작단, 조작단 및 그것을 

움직이는 모터, 다이아프램 등을 총칭(總稱)하여 조작부라 말한다. 

전술의 실내 온도조절에 대하여 자동제어와 인간이 조절하는 경우(수동조

절)를 비교해 보자. 인간이 조절하는 경우에는 온도계(검출단)을 눈으로 확인

하고 목표치와 차이가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밸브를 손으로 여

닫아 온도계의 눈금이 목표치로 될 때까지 조절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사람에 의한 수동조절 



자동제어의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부분을 저부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다(<그림 2> 참조). 

 

 
<그림 2> 자동제어계통 

 

공기조화장치는 인간의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물품의 제조, 저장을 

위해서 실내의 환경조건을 어떤 목표치로 제어하는 것이다. 즉, 실내의 온도, 

습도, 환기량 등이 제어량이 된다. 지금 외기의 온도, 일사량 또는 실내의 발

열량(예, 사람, 전등)등이 하나 또는 몇가지가 변화하면 실내의 온도도 변화

한다. 이와 같이 제어량에 변화를 주도록 하는 부하의 변동을 외란(外亂)이라

고 한다. 외란에 의해서 제어량 목표치 보다 멀어지는 경우 자동제어장치가 

움직이고 조작량을 변화시켜 제어량을 목표치로 끌어들이도록 한다. 예를 들

면 히터의 증기밸브, 쿨러(냉각코일)의 냉수밸브를 여닫으므로서 제어한다. 

만일 이러한 밸브를 10% 이하의 유량(流量)으로 떨어지도록 닫는다면 밸브 

전의 상태가 변하여 증기압이 올라가기도 하며 냉수온도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열량적으로는 10% 이하로 떨러지게 된다. 이때 증기의 공급압력, 냉

수의 공급온도 등은 밸브의 조작으로 변화되지 않는 쪽이 제어하기 쉽다. 그

러므로 보일러와 냉동기로 제어한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일러와 냉

동기는 부하가 적어지면서 증기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냉수온도가 떨어지기

도 하며 그 정도를 넘으면 위험하다. 즉, 제어를 해야한다. 또한 덕트계통중



의 한 개의 방에 송풍량을 증감하기 위해서 댐퍼를 여닫도록 하면 다른 방

의 송풍덕트의 정압(靜壓)이 변화하고 송풍량이 변하면 따라서 실내온도도 

변화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 덕트내의 댐퍼를 조작해서 정

압을 일정히 하고 송풍량도 일정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덕트계

통의 정압제어라고 말하지만 이 경우에는 덕트계통의 제어대상으로서 취급

된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시내 뿐만이 아니고 2

차적으로 보일러, 냉동기, 덕트계통 그리고 그외에 공기조화기, 열교환기, 급

수장치 등도 자동제어의 대상으로 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장치의 장동제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제어대상, 검출부, 조절부 및 조

작부의 일반적인 성질 및 제어계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